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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40%도 낮다는 EU, 30%도 높다는 한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40%로 제안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
으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함

EU 전문 미디어인 유랙티브는 10일(현지시각), “3월에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목표를 더 높이거나 조기 달성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의회에는 목표를 45%로 
늘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면서, 새로운 목표를 담은 제안이 18일 발표될 것이라고 전함

이런 움직임과 달리 국내에서는,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기로 한 새 정부 출범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20~2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2.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정
7월 1일부터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개정됨

EPR이 개정되면 적용 대상이 모든 포장재로 확대되며 운송포장재도 해당되기 때문에, 독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매자 및 제조사, 유통사, 해외통신 판매기업은 사전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임

EPR은 향후 유럽연합 가입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3. 독일, 택소노미서 원전 제외한다

독일은 원전을 EU(유럽연합)의 녹색투자로 분류하는 유럽연합의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고 독일 정부가 
밝힘

EU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에 대해 지속가능한 투자로 표기하기 위해 EU국가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임

이에 대해 EU 국가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독일은 원전의 녹색택소노미 라벨링 반대를 공식화함

(한겨레, 2022.5.11) 김정수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2416.html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5.16) 이미영 기자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

44&bbsSn=244&pNttSn=194205

(Reuters, 2022.5.16.) Kate Abnett 기자
https://www.reuters.com/business/germany-reject-eu-green-investment-label-nuclear-power-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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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산업, ‘규제 리스크’ 온다…EU, 2025년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결정
유럽 각국이 이르면 오는 2025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을 결정하면서 
대체재 마련에 비상이 걸림

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현재 환경과 생태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PFAS를 규제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이 같은 유럽의 규제 움직임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수출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옴

2. 10조달러 굴리는 블랙록 “기업들 무리한 탄소중립 경영에 제동 걸 것”
10조100억 달러(1경2790조)의 자금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주요 기업들의 기후
변화 주주제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힘

이는 올해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주주결의안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규범적인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경고 사항이며 또 화석 연료 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이나 탄소배출량에 대한 절대적인 목표 
설정 역시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꼽음

이번 제안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와 투자 필요성이 증가한데다,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안티 ESG’ 기류, ESG 흐름을 타고 주주제안이 급증한 반면, 점점 환경운동가들의 
제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반영됐다는 분석으로 여겨짐

3. 국제 항공사들 2000년 이후 약속한 기후목표 무시…“비즈니스 위한 연막”
영국 기후자선단체인 포서블이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항공 산업계가 설정한 모든 목표를 
평가한 결과, 거의 모든 목표가 누락·수정·무시된 것으로 나타남

포서블은 “이번 조사 결과가 항공사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배기가스를 줄이도록 내버려두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함

(전자신문, 2022.5.11) 윤희석 기자
https://www.etnews.com/20220510000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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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2.5.11) 황민규 기자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5/11/QHFQKAVRA5FW5NT6WDWDUFYOQE/?utm_

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임팩트온, 2022.5.12) 홍명표 기자
http://cms.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5

(한스경제, 2022.5.11) 박지은 기자
 https://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584



1. IPEF 출범 임박…협정 둘러싼 기대·우려 목소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 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족할 가능성이 
증가함

산업계는 IPEF 참여 시, 역내 풍부한 노동력·자원과 우리 우수 제조기술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 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IPEF가 탄소 중립에 대해, 새로운 기회 요인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음

아세안 국가들처럼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의 맞대응을 촉발하면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임

2. 43兆 ‘글로벌 수소 동맹’ 뜬다…현대차·BP·블랙록 CEO 총출동
현대자동차와 SK, 한화 등이 설립한 민간 수소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글로벌 투자
기관과 손잡고 수소 펀드를 조성함

이는 H2 비즈니스 서밋을 ‘글로벌 수소동맹’으로 격상시켜, 친환경 수소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정됨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들은 2030년까지 수소 경제에 총 43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가장 투자액이 큰 SK그룹은 18조5000억원, 현대차그룹은 11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업계에서는 국내 
수소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함

3.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저장능력 100배 이상 갖춰야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원욱 의원, 김주영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이 공공으로 마련한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 토론회’가 열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이 탄소중립에 실효성 있도록 하려면, 현재 대비 저장용량이 100배 이상 
확대되는 등 대규모 저장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음

특히, 대규모 CO2 지중 저장이 가능하려면, 기술혁신과 함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4. 정부 탄소배출 할당량 착오…기업 ‘발동동’
정부가 올해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경매량을 반년 전 발표한 계획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달 들어 
300만톤(t) 줄인 것으로 확인됨

부족한 탄소배출권 물량을 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물량 감소로 가격 상승을 자극한 꼴이
라며 난감해하는 입장을 밝힘

2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당초 올한해 2580만톤이던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량을 2280만톤으로 줄였는데, 
6월말까지 지난해분 배출량을 정산하는 상황에서 5월 들어 갑자기 유상할당 경매량을 줄여, 계획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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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2.5.10) 남정민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1056591

(한국무역신문, 2022.5.13) 이도경 기자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80668

(에너지데일리, 2022.5.13) 조남준 기자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37

(매일경제, 2022.5.10) 송민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61893?date=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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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열린다…거래소, 개설 준비
한국거래소와 환경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정착을 위한 선물시장 개설 준비에 착수함

한국거래소와 환경부가 배출권 선물시장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이르면 내년에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타남

현재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은 현물만 거래됩니다. 시장은 배출권 선물시장이 개설되면 가격 변동성이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선물 도입 이후에는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채권(ETN)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

2. 무협 “EU 공급망실사지침 이행 범위 축소해야”, 우리 기업 의견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
유럽연합(EU)이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이행 범위 축소 
등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전달함

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6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 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3. 농성장 된 한남동, 낙인효과 고민 커진 재계
노사관계에 관해 최근에 생겨난 새로운 흐름이 바로 한남동에 있는 재계 총수들의 자택에서 노조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ESG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자택 앞 시위는 ‘오너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음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을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유관사업장이 아닌 기업인 개인의 
집에서 농성과 시위를 반복한 것은 오너 리스크를 부각시킨다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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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022.5.11) 정해훈 기자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2363&inflow=N

(머니투데이, 2022.5.11) 오진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4744560?date=20220512

(연합뉴스, 2022.5.12) 채새롬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558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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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학자, “프래킹으로 늦어진 재생에너지 전환 몰두해야”
예비 노벨경제학상으로 통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대런 아제모글루(Daron Acemoglu)’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수압파쇄법(프래킹)으로 미국이 역사적인 천연가스 
붐을 경험하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졌지만 재생에너지 혁신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았다고 블룸버그
가 14일(현지시간) 보도

2010년을 넘어가며 본격화된 셰일가스(Shale Gas) 혁명에 힘입어 미국은 2018년 일평균 1099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됨에 따라 세계 1위 산유국에 이름을 올림. 셰일가스란 모래와 진흙 등이 단단하게 굳어
진 퇴적암 지층인 ‘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뜻함. 그런데 셰일가스는 암석층 사이에 미세하
게 천연가스 퍼져 있기 때문에 발견 뿐만 아니라 시추 작업도 까다롭게 여겨져 옴

그런데 2010년대에 진입하며 셰일층에 존재하는 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500~1000기압으로 물을 분사해 지층을 파쇄하면서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프래킹이 각광받음. 
3조7000억 배럴의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은 이 프랭킹 공법으로 다량의 천연
가스를 시추하게 시작했고, 그 결과 천연가스 순수입국이었던 미국은 2009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등극하게 됨

특히, 높은 프래킹 기술력으로 셰일층의 탐사 및 개발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춘 미국은 천연가스 거래 가
격을 하락시켜 에너지 독립은 물론 강국으로 자리잡게 됨. 미국 셰일가스 탐사 및 개발 단가는 2007년 
1000m3(세제곱미터)당 73달러에서 2010년 31달로 절감돼 46달러 수준의 전통가스 개발 단가를 앞지름

하지만 프랭킹 공법은 수많은 환경문제를 유발해 비판받고 있음. 프랭킹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을 비롯해 다량의 용수사용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가스방출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지진 
야기와 같은 환경문제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 그런데 이러한 환경문제를 높임과 동시에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는「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대런 아제모글루 교수는 
2019년 연구 논문에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높았던 2005년 무렵에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도약했던 
반면 프래킹 붐으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난 2010년 이후에는 ‘붕괴’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 같은 아제모글루 교수 논문의 후속 연구로, 지난 4월 위신콘신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의 이치
야르 라즈카노(Itziar Lazkano) 교수팀은 197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에너지 특허 데이터세트를 통해, 
수압파쇄법 기술로 촉진된 셰일 가스 혁명이 청정에너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셰
일가스 혁명이 청전에너지 혁신을 방해하는가?(Does the Shale Gas Revolution Hinder Clean Energy 
Innovat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이치야르 교수팀의 분석 결과, 미국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특허 비율이 화석에너지보다 1.6배
(ratio)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석연료 에너지 특허 시장 점유율이 0.15배 증가. 이 분석 결과를 토대
로, 이치야르 교수팀은 “미국의 셰일가스 붐(boom)이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완화하는 새롭고 개선된 
기술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시사점을 제시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5.9(월) ~ 2022.5.13(금)

(Bloomberg, 2022.5.13) 
Eric Roston and Olivia Rockema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5-13/renewable-energy-tech-gains-suffered-from-us-fracking-revolution?srnd=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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